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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광홍명집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의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장본을 

대조하여 이들 판본의 바탕이 되었던 개보장본의 수정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초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원래

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초조장본이 ‘개보장 원본’의 상태가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둘째,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고, 초조장본에는 재조장본․조성장본과 다

른 상태로 수정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초조장본이 ‘개보장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초조장본․재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조성장본에

는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조성장본에는 ‘개보장 재수정본’의 상태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광홍명집의 개보장본에는 ‘개보장 원본’, ‘개보장 수정본’, 

‘개보장 재수정본’이 있었고, 초조장본의 바탕이 된 것은 ‘개보장 원본’이고, 재조장본의 바탕이 된 것은 ‘개보장 

수정본’이며, 조성장본의 바탕이 된 것은 ‘개보장 재수정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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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ctions of Gaebojang, which has been the basis of the panbon by 

comparing with the volumes 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 of Gwangmyunghongjib. 

The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 

Firstly, it is same like in Jaejojangbon․Josungjangbon with the same and corrected condition, but 

it is investigated that it is in Chojojangbon as an original one without any corrections. It is estimated 

that Chojojangbon included ‘the first Gaebojang’ as it is.    

Secondly, it is same like in Jaejojangbon․Josungjangbon with the same and corrected condition 

and it is investigated that it is in Chojojangbon as a different corrected condition unlike Jaejojangbon․

J o s u n g jan g b o n . It tu rn s  o u t  t h at C h o jo jan g b o n  g o t  co rrec tio n s  o n  th e  b as is o f  ‘th e  o rig in al o f 

Gaebojang’.  

Thirdly, it is in Jaejojangbon․Josungjangbon as the uncorrected condition and the same like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but it is investigated that it is corrected one in Josungjangbon. It is thought 

that ‘recorrection of Gaebojang’ was embraced in Josungjangbon. 

Finally, with the above analyses, the study shows that there were ‘the first Gaebojang’, ‘the correction 

of Gaebojang’, and ‘the recorrection of Gaebojang’ in the Gaebojangbon of Gwangmyunghongjib. 

A n d  further, it came out that ‘the first Gaebojang’ was a basis of Chojojangbon and ‘the correction 

of Gaebojang’ was a basis of Jaejojangbon, and ‘the recorrection of Gaebojang’ was a basis of 

Josungjangbon.

Key words: Gwangmyunghongjib, Gaebojang, Jaejojang, Josung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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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언

주지하듯이 初雕藏․再雕藏․趙城藏은 기본적으로 開寶藏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된 것이다. 그

리고 이 사실은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반면 개보장의 수정과 판본에 대해서는 定論으로 인정될만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開寶藏은 宋代 開寶 4년(971)부터 太平興國 8년(983)까지 완성된 本藏과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

된 續刊을 포함한 北宋官版大藏經을 일컫는 것이다. 개보장의 本藏 480帙은 開寶 4년(971) 益州(지

금의 四川省 成都)에서 開元錄의 入藏錄에 의거하여 編次된 寫本 大藏經을 底本으로 하여 그 

雕造가 시작되어 太平興國 8년(983)에 완료되었다. 이 때 刻成된 경판은 開元錄에 準據된 大藏의 

1,076部 5,048卷 480帙에 해당되는 13萬餘板이었고, 同年에 開封의 印經院에 안치되어 印刷․流通

되었다. 이후 熙寧 4년(1071) 3월에 印經院은 폐지되었고 同年 8월에는 經板이 顯聖寺 聖壽禪院으

로 이관되었다.1) 

개보장의 續刊은 일차적으로 咸平 元年(998) 雲勝의 요청으로 咸平(998-1003) 初年에 대대적으

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는 1,000餘 卷의 佛典이 속간되었는데, 開元錄에 수록되지 않은 貞元錄藏의 

경전 및 宋代 4명의 三藏이 漢譯한 宋新譯經 그리고 御製와 三藏의 集傳 등이었다. 이후 大中祥符

(1008-1016), 天聖, 景祐, 元豊, 紹聖, 政和(1111 -1117) 年間에도 당시에 漢譯된 新譯經 및 불전들

이 지속적으로 속간되어 大藏에 편입되었다.2) 

그리고 開寶藏의 수정에 관해서 經錄에는 개보장이 天禧 2년(1018)에 王欽若에 의해 수정되었고,3) 

乾興 1년(1022)에 惟淨에 의해 다시 수정되다가 중단되었으며,4) 景祐 3년(1036)에는 呂夷簡等이 

‘貞元錄經’(續開元錄藏 경전인 이른바 ‘未入藏經 27帙’)을 수정했다5)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은 開寶藏에 대해서 일찍이 呂澄6)은 “宋藏蜀版異本考”7)에서 개보장이 인출되어 유통된 

시기에 따라 板本을 ‘淳化本’, ‘咸平本’, ‘天禧本’, ‘熙寧本’, ‘崇寧本’ 등 5種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

 1)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25집(2003), 116.

 2) 柳富鉉,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書誌學硏究󰡕 33집(2006), 172.

 3) “天禧二年(1018) 詔左僕射兼中書侍郞平章事王欽若 擇藏經之精妙者 讎校鏤板模印之” {景祐法寶總錄 권13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책. p.559)}.

 4) ① “乾興元年(1022) 詔惟淨等校大藏經” {󰡔景祐法寶總錄󰡕乾興元年條의 記事(中華書局編, ꡔ中華大藏經ꡕ 1984. 

73책. p.596)}. 

② “乾興元年(1022) 春正月 詔梵學筆受澄珠文一綴文簡長行肇 證義重杲善慈 就本寺普賢閣 同校大藏經 仍取

天壽皇建二院經本參對 三藏惟淨管勾 會眞宗升遐 罷其事” {景祐法寶總錄권17(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책. p.576)}.

 5) “ … 呂夷簡等請校正元錄經鏤板 詔從之” {景祐法寶總錄, 景祐 3年條의 記事(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책. p.599)}.

 6) 呂澄(1896-?)은 1914년 南京의 金陵刻經處 佛學硏究部에서 歐陽竟無에게 佛學을 배웠다. 1918년 歐陽竟無를 

도와 남경에서 支那內學院을 운영하였다.

 7) 呂澄,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硏究彙編󰡕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1977), 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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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咸平本’은 咸平(998-1003) 初年에 修訂되어 인출된 판본이고, ‘天禧本’은 天禧(1017-1021) 연간

에 再修訂되어 인출된 판본인데, ‘咸平本’에서는 수많은 文句가 수정된 것 이외에 개보장본의 오류 

(誤題, 錯簡, 脫文, 衍文, 缺本) 10여 곳이 수정되었고, ‘天禧本’에서는 개보장본에 원래부터 있었던 

오류 50여 곳이 대부분 교정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呂澄의 “宋藏蜀版異本考”는 개보장의 修訂에 대한 학계의 연구에 있어서 唯一無二한 것이다. 

한편 필자의 생각에 呂澄의 주장은 그 논거가 매우 미흡하고 불분명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살펴본 經錄의 기록과 呂澄의 연구에 의하면, 개보장이 분명 한 두 

차례 이상 수정된 것은 분명하다.

개보장의 수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개보장 板本의 正體性을 비롯해서 개보장을 底本으로 하여 

간행된 初雕藏․再雕藏․趙城藏의 底本과 板刻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대장경 판본의 대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개보장의 수정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미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든 경전의 初雕藏本․再雕藏本․趙城藏本의 판본 

대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필자가 진행한 판본 대조에서, 개보장의 수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경전으로 廣弘明集8)이 조사되었다. 廣弘明集의 初雕藏本․再雕藏本․趙

城藏本의 판본 대조를 통해 발견된 文字異同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저본인 개보장본에서 이루어졌

던 수정된 내용과 상태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광홍명집의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장본에서 조사된 文字異同 중에서 그 

저본인 개보장본에서 이루어졌던 수정된 내용과 상태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文字異同을 토대로 

하여 이들 판본의 저본이 되었던 개보장본에서 수정된 내용과 그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후 개보장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된 初雕藏本․再雕藏本․趙城藏本의 저본과 판

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開寶藏 廣弘明集의 修訂된 내용 A

廣弘明集 30권 중에서 初雕藏本․再雕藏本․趙城藏本의 대조가 가능한 卷次는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 등 총 13권이다. 이 13권의 경전을 대조해본 바, 初雕藏本․再

雕藏本․趙城藏本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文字異同이 발견된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재조장본․

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修訂(補充, 削除, 增補)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초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원인을 분석하

 8) 廣弘明集 30권은 644년에 道宣(596-667)이 6세기초 僧祐(435-518)가 편찬한 弘明集 14권을 확대 개정하여 

편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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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먼저 발췌된 문자이동을 表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1>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와 같다.

<表 1>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9)

卷次 張次 行次
‘開寶藏 原本’의 狀態

(初雕藏本의 內容)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狀態

(再雕藏本․趙城藏本의 內容)
寫眞

1 7 12 21 宋齊磨滅今宋齊磨滅寺像見在陛 宋齊磨滅今宋齊□□寺像見在陛  1

2 7 15

17

～

22

虞無佛圖而國安齊梁有寺舍而祚
失者未合道也但利民益國則會佛
心耳夫佛心者大慈爲本安樂含生
終不苦役黎元虔恭泥木損傷有識
蔭益无情今大周啓運遠慕唐虞請

虞之化無浮圖以治國而國得安齊梁之時有寺舍以化民
而民不立者未合道也若言民壞不由寺舍國治豈在浮圖
但教民心合道耳民合道則安道滋民則治立是以齊梁競像
法而起九級連雲唐虞憂庶人而累土階接地然齊梁非
無功於寺舍而祚不延唐虞豈有業於浮圖而治得久但
利民益國則會佛心耳夫佛心者以大慈爲本安樂含生終
不苦役黎元虔敬泥木損傷有識蔭益無情而大周啓運繼
歷膺圖摠六合在一心齊日月之雙照養四生如厚地覆萬
姓同玄天實三皇之中興嗟兆民之始遇成五帝之新立
慶黎庶之逢時豈不慕唐虞之勝風遺齊梁之末法嵩請

 2

3 7 22 16 不惟疑目前快意莫慮於後我旣破 不籌之惟擬目前快意莫慮於後我旣破  3

4 7 22 22 佛法以從百姓之意歡心又顯勝相用 佛法以從百姓之□歡心又顯勝相用  3

5 7 30 4 命夢在一處多見是先亡命曰皆定 命夢又在一處多見是先之事有實乎曰皆亡命問佛經罪福定  4

6 17 6 6 亦躬念善舍利將入函大衆圍遶塡 亦責躬念善舍利將入函大衆圍遶塡  5

7 17 10 15 流而過作役罷水便絕及將新塔水 流而過作役罷水便絕及將起新塔水  6

8 18 22 1 三答蹔者假也眞常也假知無常常 三答蹔者假也眞者常也假知無常常  7

9 18 25 14 必無未有先盡有先盡有累然後得 必無未有先盡□□□有累然後得  8

10 18 25 23 遺孔殆庶蒙竊惑焉云有漸故是自 遺孔殆庶蒙竊惑焉釋云有漸故是自  8

11 18 26 1 形者漸孔之無漸亦是自道者無漸 形者有漸孔之無漸亦是自道者無漸  9

12 18 30 4 闇信聖人耶若闇信聖理不關心政 闇信聖人耶若闇信聖人理不關心政 10

13 18 30 16 耳假者爲名非蹔如何不恒其用豈 耳假者爲名非蹔知如何不恒其用豈 10

14 18 34 2 是故知必有過去無因之咎又云六 是故知必有過去無無因之咎又云六 11

15 18 39 12 者必得無上道卽經所言未聞有流 者必得無上道卽經所言未聞有凡流 12

16 18 46 3 行以求郢路非所應也 行以求郢路非所應也非所應也 13

17 22 5 16 至能兼又得謂不然也又昆蟲夭促 至能兼又不得謂不然也又昆蟲夭促 14

18 22 5 22 可極形神之別斯旣然矣形旣可養 可極形神之別斯旣然矣然形旣可養 14

19 22 40 8 之无求蠹其實拂二邊之相累遣未 之无求蠹其實拂二邊之之相累遣迹忘中道未 15

20 25 21 5 王敬之若聖此則佛化之初及也朱 王敬之若若聖此神重之則佛化之初及也朱 16

 9) ① 본고에서 假定된 開寶藏의 수정된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再雕藏本․趙城藏本에는 동일하게 修訂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初雕藏本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에 의거하여,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내용을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로 命名하였다.

   둘째,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고, 초조장본에는 재조장본․조성장본과 다른 

상태로 수정되어 있는 내용을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로 명명하였다.

   셋째, 初雕藏本․再雕藏本에는 修訂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지만, 조성장본에는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내용을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으로 명명하였다.

② 表 안에서 ‘□’의 표시는 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네모 안에 기재된 내용은 開寶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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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表 1>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에 기재된 내용에서  ‘開寶藏 原本’의 상태는 

初雕藏本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고,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상태는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初雕藏本의 내용은 ‘개보장 원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開寶藏 原本’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되어 어떠한 수정도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된 판본으

로 假定된 것이다. 그리고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은 ‘개보장 수정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開寶藏 修訂本’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

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假定된 것이다. 

다음으로 <表 1>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에 기재된 개보장 수정본의 수정 내

용(補充, 削除, 增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수정은 “磨滅寺”가운데 “磨滅”이 削除된 것이다. 

2) 제2항의 수정은 원래 5행의 본문 내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행의 내용으로 증보되어 이 

내용 전체가 小字 雙行으로 補刻된 것이다.

3) 제3항의 수정은 “惟疑目” 앞에 “籌之”가 보충되어 “籌之惟擬目”으로 보각된 것이다.

4) 제4항의 수정은 “百姓之意歡心”가운데 “意”가 삭제된 것이다.

5) 제5항의 수정은 “在” 앞에 “又”가 보충되어 “又在”로 보각되고, “亡命”과 “曰皆” 사이에 “問

佛經罪福之事有實乎”가 보충되어 “ 之事有實乎曰皆亡命問佛經罪福 ”로 보각된 것이다.

6) 제6항의 수정은 “躬” 앞에 “責”이 보충되어 “責躬”으로 보각된 것이다.

7) 제7항의 수정은 “將” 뒤에 “起”가 보충되어 “將起 ”로 보각된 것이다.

8) 제8항의 수정은 “常也” 앞에 “者”가 보충되어 “者常也”로 보각된 것이다.

9) 제9항의 수정은 “有先盡有先盡”가운데 “有先盡”이 삭제된 것이다. 

10) 제10항의 수정은 “云” 앞에 “釋”이 보충되어 “釋云”으로 보각된 것이다.

11) 제11항의 수정은 “漸” 앞에 “有”가 보충되어 “有漸”으로 보각된 것이다.

12) 제12항의 수정은 “聖” 뒤에 “人”이 보충되어 “聖人 ”으로 보각된 것이다.

13) 제13항의 수정은 “如” 앞에 “知”가 보충되어 “知如 ”로 보각된 것이다.

14) 제14항의 수정은 “無” 뒤에 “無”가 보충되어 “無無 ”로 보각된 것이다.

15) 제15항의 수정은 “有” 뒤에 “凡”이 보충되어 “有凡 ”으로 보각된 것이다.

16) 제16항의 수정은 “非所應也” 뒤에 “非所應也 ”가 보충 보각된 것이다.

17) 제17항의 수정은 “又”와 “得” 사이에 “不”이 보충되어 “又不得 ”으로 보각된 것이다.

18) 제18항의 수정은 “矣”와 “形” 사이에 “然”이 보충되어 “矣然形 ”으로 보각된 것이다.

19) 제19항의 수정은 “相累遣” 앞에 “迹忘中道之”가 보충되어 “ 之相累遣迹忘中道 ”으로 보각된 것이다.

20) 제20항의 수정은 “聖此” 앞에 “神重之若”이 보충되어 “ 若聖此神重之 ”로 보각된 것이다.

修訂本에서 補刻된 내용이 再雕藏本․趙城藏本에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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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開寶藏 廣弘明集의 修訂된 내용 B

여기에서는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修訂(補充, 削除, 增補)된 상태로 되어 있고, 초조

장본에는 재조장본․조성장본과 다른 상태로 수정되어 있는 文字異同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발췌된 문자이동을 表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와 같다.

卷次 張次 行次
初雕藏本의 修訂․補刻 狀態

(初雕藏本의 內容)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狀態

(趙城藏本․再雕藏本의 內容)
寫眞

1 7 6

7

～

10

加誣之太甚也又云大覺無慈又云於生
無益斯竝以愚量智以聖齊凡抗大
覺之成化失淳人之弘善可謂螗蜋
有拒輪之勇井蛙滯坎穽之心哉

加誣之太甚無慈又云也又云大覺 於生無益斯竝
以愚量智以聖齊凡抗大覺之成化
失淳人之弘善可謂螗蜋有拒輪之 
勇井蛙滯坎穽之心哉

20

2 7 25
11

12
胤散列諸州祖宗遺緖如何輒異若異
其先斯爲絕嗣三千之罪莫有高之況

胤散列諸州祖宗遺緖如何輒異若異其
先斯爲絕嗣三千之罪莫有高之況

21

3 18 33 8 無不泮情每慨之是以忽疏野懷聊試 無不泮情每慨之是以忽疏野懷聊 試 22

4 22 5

12

～

14

端互起互起衆端復同前矣不相兼之 
由由於淺惑惑淺爲病病於滯有不
淺不惑出於兼忘以此兼得此兼忘照

端互起互起衆端復同前不相兼之 
由由於淺惑惑淺爲病病於滯有不
淺不惑出於兼忘以此兼忘 得此兼照  

23

5 24 37

7

～

16

轉充虛四扉排疾然後尋八正以味一眞
解十纏而遣三患斯之德也寧不至
哉貧道識鏡難淸心塵易壅定慚花水
戒非草繫才侔撤燭學謝傳燈內有愧
於德充外無狎於人世是以淹滯一丘寓形
蓬柳端居千仞託志筠松測四序於風霜
候三旬於眺魄至迺夜聞山鳥仍代九成晝
視遊魚聊追二子蓽戶弊衿旣在原非病
朱門結駟亦於我如雲所歎藤鼠易侵
樹援難靜勞想鷲頭倦思鷄足至於林

轉充虛四扉排疾纏而遣三患斯之德也寧不然後尋八正以味一眞解十 至
哉貧道識鏡難淸心塵易壅定慚花
水戒非草繫才侔撤燭學謝傳燈內
有愧於德充外無狎於人世是以淹
滯一丘寓形蓬柳端居千仞託志筠
松測四序於風霜候三旬於眺魄至
迺夜聞山鳥仍代九成晝視遊魚聊
追二子蓽戶弊衿旣在原非病朱門 
結駟亦於我如雲所歎藤鼠易侵樹
援難靜勞想鷲頭倦思鷄足至於林

24

6 25 19

1

～

5

令拜君親垂惻隱之懷顯疏朝議
僧等荷斯明命感悼涕零良由行缺
光時遂令上霑憂被且自法教東漸
亟涉窊隆三被屛除五遭拜伏俱非休明
之代並是暴虐之君故使布令非經國之
謨乖常致良史之誚事理難返還襲舊

令拜君親垂惻隱之懷顯疏朝議僧 
等荷斯明命感悼涕被且自法敎東漸亟涉窊隆零良由行缺光時遂令上霑憂  
三被屛除五遭拜伏俱非休明之代並 
是暴虐之君故使布令非經國之謨 
乖常致良史之誚事理難返還襲舊

25

7 25 28

21

～

23

就養之方懷生之倫共紀凡在君父理絕
名言而老釋二門出塵遺俗虛无一旨
離有會空瑞見毘耶闡慈悲之偈氣

就養之方懷生之倫共紀凡在君父 
理絕 無一旨離有會空瑞見毘耶名言而老釋二門出塵遺俗虛 闡慈悲之偈氣 

26

<表 2> 廣弘明集 初雕藏本과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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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에 기재된 내용에서  初雕藏本의 修訂․補刻 

의 상태는 初雕藏本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修訂(補寫板刻, 補刻)된 상태이고,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상태는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初雕藏本의 내용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

으로 해서 飜刻되면서 補寫板刻의 형식으로 수정된 것과 초조장본의 판각이 완료된 이후 補刻의 

형식으로 수정된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은 ‘개보장 

卷次 張次 行次
初雕藏本의 修訂․補刻 狀態

(初雕藏本의 內容)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狀態

(趙城藏本․再雕藏本의 內容)
寫眞

8 25 40 6
其身詳稽理要恐有未愜又道之爲範
雖全髮膚出家超俗其歸一揆加以遠摽

其身詳稽理要家超俗其歸一揆加以遠摽恐有未愜又道之爲範雖全髮膚出 27

9 26 16
9

10

涅槃經爲當曾聞此說爲當不聞若
已曾聞不應違背若未曾聞今宜憶
持佛經中究竟說斷一切肉迺至自死

涅槃經爲當 違 背 若 未曾 聞今 宜 憶 持曾 聞 此 說爲當不 聞 若 已曾不應

佛經中究竟說斷一切肉迺至自死 
28

10 26 16

15

～

22

樂若食肉者一切衆生皆爲怨對同不
安樂若食肉者是遠離聲聞法若食肉
者是遠離辟支佛法若食肉者是遠離
菩薩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道若食
肉者是遠離佛果若食肉者是遠離大
涅槃若食肉者障生六欲天何況涅槃
果若食肉者是障四禪法若食肉者是
障四空法若食肉者是障戒法若食肉 
者是障定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

樂若食肉者一切衆生皆爲怨對同 
不安樂若食肉者是遠離聲聞法若 
食肉者是遠離辟支佛法若食肉者 
是遠離菩薩法若食肉者是遠離菩 
薩道若食肉者是遠離佛果若食肉 
者是遠離大涅槃若食肉者障生六 
欲天何況涅槃果若食肉者是障四 
禪法若食肉者是障 者是障戒法若四空法若食肉 食肉 
者是障定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 

28

11 26 17

1

～

10

食肉者是障信根若食肉者是障進根
若食肉者是障念根若食肉者是障定
根若食肉者是障慧根擧要爲言障三
十七道品若食肉者是障四眞諦若食
肉者是障十二因緣若食肉者是障六
波羅蜜若食肉者是障四弘誓願若食
肉者是障四攝法若食肉者是障四無
量心若食肉者是障四無礙智若食肉
者是障三三昧若食肉者是障八解脫
若食肉者是障九次第定若食肉者是

食肉者是障信根若食肉者是障進
根若食肉者是障念根若食肉者是
障定根若食肉者是障慧根擧要爲
言障三十七道品若食肉者是障四
眞諦若食肉者是障十二因緣若食
肉者是障六波羅蜜若食肉者是障
四弘誓願若食肉者是 者是障四無量心障四攝法若食肉 若
食肉者是障四無礙智若食肉者是
障三三昧若食肉者是障八解脫若
食肉者是障九次第定若食肉者是 

29

12 26 19

1

～

7

因噉食衆生是破背因噉食衆生是刳
腹因噉食衆生是碎髓因噉食衆生是
抉目因噉食衆生是割鼻因噉食衆生
是截耳因噉食衆生是貧窮因噉食衆
生是下賤因噉食衆生是凍餓因噉食
衆生是醜陋因噉食衆生是聾因噉食
衆生是盲因噉食衆生是瘖因噉食衆

因噉食衆生是破背因噉食衆生是 
刳腹因噉食衆生是碎髓因噉食衆 
生是抉目因噉食衆生是割鼻因噉 
食衆生是截耳因噉食衆生是貧窮 
因噉食衆生是下賤因噉食衆生是 
凍餓因噉食衆生是醜陋因噉食衆 
生是聾因噉食衆生是盲因 瘖因 噉食 衆噉食衆生是瘖

30

13 26 19

17

～

23

衆生是致蝨因噉食衆生是致蚊因噉食
衆生是致蝱因噉食衆生是遭毒蟲因
噉食衆生是遭惡獸因噉食衆生是病
瘦因啖食衆生是寒熱因噉食衆生是
頭痛因噉食衆生是心痛因噉食衆生
是腹痛因噉食衆生是胸痛因噉食衆
生是背痛因噉食衆生是手痛因噉食

衆生是致蝨因噉食衆生是致蚊因 
噉食衆生是致蝱因噉食衆生是遭 
毒蟲因噉食衆生是遭惡獸因噉食 
衆生是病瘦因 熱因 噉食衆生噉食 衆生是寒 是頭痛因 
噉食衆生是心痛因噉食衆生是腹 
痛因噉食衆生是胸痛因噉食衆生 
是背痛因噉食衆生是手痛因噉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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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開寶藏 修訂本’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

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假定된 것이다. 

다음으로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에 의거하여 개보장 수정본에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에서 ‘개보장 수정본’

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

장본 세 본이 모두 ‘개보장 원본’의 내용이 아닌 수정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表 

2>에 소개된 재조장본․조성장본의 文字異同 상태는 修訂 補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수정 

상태는 재조장본․조성장본 두 본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로 볼 때 두 본의 修訂 補刻은 재조장본과 

조성장본 자체에서 이루어진 수정 보각이 아니고, 그 저본인 ‘개보장 수정본’의 수정 보각된 내용과 

상태가 그대로 재조장본․조성장본 두 본에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초조장본은 그 

수정된 내용이 재조장본․조성장본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로 볼 때, 초조장본은 ‘개보

장 원본’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되었지만, 그 수정은 ‘개보장 수정본’의 수정 내용이 수용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교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개보장 수정본’에서 이루어진 수정 

보각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대부분 小字 雙行으로 補刻된 것으로서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의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狀態(趙城藏本․再雕藏本의 內容)

에서 네모 안에 들어 있는 내용과 같다.  

4 .  開寶藏 廣弘明集의 再修訂된 내용

이제부터는 초조장본․재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조성장본에는 修訂(補充, 削除, 增補)된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발췌된 문자이동을 表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3> “廣弘明集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과 같다.

卷次 張次 行次
開寶藏 原本의 狀態

(初雕藏本․再雕藏本의 內容)

開寶藏 再修訂本의 補刻 狀態

(趙城藏本의 內容)
寫眞

1 18 22 3 知之眞哉今蹔合賢於不合誠如來 知之眞哉今蹔合賢於不合賢於不合誠如來  7

2 18 32 15 知不自中未爲能照耶 知不自中未爲能照耶 述佛法諸深義九 17

3 18 34 4 識又正見名過去業未來中果法也 識又正□名過去業未來中果法也 11

4 18 45 3 性寂於是假謂佛陁分別旣影於外 性寂於是假謂佛陁分別旣□於外 18

5 26 47 4 涅槃斷肉事于時僧正慧超法寵法 涅槃斷肉事于時僧正慧超法師寵法 19

<표 3> 廣弘明集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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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表 3> “廣弘明集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에 기재된 내용에서  ‘開寶藏 原本’의 상태는 

初雕藏本․再雕藏本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고, ‘開寶藏 再修訂本’의 補刻 상태는 趙城藏本의 내용

에 의거한 것이다.

筆者는 앞 章에서 廣弘明集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 등의 초조장본은 

‘개보장 원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이고, 재조장본․조성장본의 내용은 ‘개보장 수정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開寶藏 修訂本’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

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假定하였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廣弘明集 제18권, 제26권에서 조사된 문자이동은 앞 章에서 분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인데, 초조장본․재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내용대로 되어 

있지만, 조성장본에는 修訂된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인 것이다. 이러한 문자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아마도 廣弘明集 제18권, 제26권의 조성장본에는 ‘開寶藏 再修訂本’의 상태가 

번각 수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개보장 재수정본’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이후 다시 이차적으로 다른 내용에 수정이 가해져 또 

다시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表 3> “廣弘明集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에 기재된 개보장 재수정본의 수정 내용

(補充, 削除, 增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수정은 “知之眞哉今蹔合賢於不合” 뒤에 “賢於不合”이 보충되어 “知之眞哉今蹔合賢於不

合賢於不合誠如來”로 보각된 것이다.

2) 제2항의 수정은 “耶” 뒤에 “述佛法諸深義九”가 증보되어 “ 述佛法諸深義九 ”로 보각된 것이다.

3) 제3항의 수정은 “正見名” 가운데 “見”이 삭제된 것이다.

4) 제4항의 수정은 “旣影於” 가운데 “影”이 삭제된 것이다.

5) 제2항의 수정은 “法” 뒤에 “師”가 보충되어 “ 法師”로 보각된 것이다.

5.  결 언

본고는 廣弘明集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의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

장본을 대조하여 조사된 文字異同 중에서 그 저본인 開寶藏本에서 이루어졌던 수정된 내용과 상태

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文字異同을 토대로 하여 이들 판본의 저본이 되었던 개보장본의 수정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廣弘明集의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장본 세 본의 판본 대조에서 

조사된 문자이동의 내용과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석되었다.

첫째, 再雕藏本․趙城藏本에는 동일하게 修訂(補充, 削除, 增補)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初雕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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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이 조사되었다. 이 문자이동에서 

初雕藏本의 내용은 ‘開寶藏 原本’의 상태가 그대로 飜刻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개보장 원본’

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되어 어떠한 수정도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되었

다. 그리고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은 ‘開寶藏 修訂本’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개보장 수정본’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고, 초조장본에는 재조장본․조성

장본과 다른 상태로 수정되어 있는 文字異同이 조사되었다. 이 문자이동에서 初雕藏本의 내용은 

‘開寶藏 原本’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되면서 補寫板刻의 형식으로 수정되거나 초조장본의 판각이 

완료된 이후 補刻의 형식으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은 

‘開寶藏 修訂本’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初雕藏本․再雕藏本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趙城藏本에는 修訂된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이 조사되었다. 이 문자이동에서 조성장본에는 

‘開寶藏 再修訂本’의 상태가 번각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개보장 재수정본’은 개보장

본의 經板이 판각된 다음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이후 다시 이차적으로 다른 

내용에 수정이 가해져 한 번 더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되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廣弘明集의 開寶藏本에는 3종류의 판본 즉 ‘개보

장 원본’, ‘개보장 수정본’, ‘개보장 재수정본’이 있었고, 廣弘明集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 등에 있어서 초조장본의 저본은 ‘開寶藏 原本’이고, 재조장본의 저본은 ‘開寶藏 

修訂本’이며, 조성장본의 저본은 ‘開寶藏 再修訂本’이었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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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雕藏

再雕藏

趙城藏

<寫眞 25> 廣弘明集 第25卷 第19張



 開寶藏의 修訂에 대한 연구

- 28 9  -

初雕藏

再雕藏

趙城藏

<寫眞 26> 廣弘明集 第25卷 第28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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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0  -

初雕藏

再雕藏

趙城藏

<寫眞 27> 廣弘明集 第25卷 第40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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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1  -

初雕藏

再雕藏

趙城藏

<寫眞 28> 廣弘明集 第26卷 第16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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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 -

初雕藏

再雕藏

趙城藏

<寫眞 29> 廣弘明集 第26卷 第17張



 開寶藏의 修訂에 대한 연구

- 29 3 -

初雕藏

再雕藏

趙城藏

<寫眞 30> 廣弘明集 第26卷 第19張




